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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였고, 그

래서 VOC (Voice of Customer)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

발점이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제시하는 VOC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만든 제품과 서비스 또한 비슷한 상황이 

되었고,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내고자 혁신에 집중하게 되었다.  

디자인 씽킹은 2000년 초부터 주목 받기 시작하다가, 200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IDEO CEO 팀 브라운이 “IDEO 

Design Thinking”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비즈니스영역으로부터

의 관심이 높아졌고(1), 한국에는 2010년 이후 활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조직들은 혁신 위한 도구 즉,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검

증된 수단으로 디자인씽킹을 이해하고 사용하였다.  

그 결과 높은 기대에 따른 비교적 낮은 만족도 때문에 단발성 

교육/체험이나 적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획기적인 결과물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업이나 IT업종대비 비교적 가격 민감성이 높은 제조업에서는 더

욱 더 적용이 쉽지 않은데,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서 

검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의 일반적인 성향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경우와 달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

인씽킹을 활용한 글로벌 제조기업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VCEK)

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및 추후 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례 및 제안은 혁신창

출을 위한 기업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 어떻게 디자인씽

킹을 활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본 론 

 

디자인 씽킹은 한 마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적인 

솔루션 도출 과정 혹은 사고 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정확한 문제를 정의하고,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한 뒤, 싸고 빠르게 시제품을 

구현하여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도출 방법 및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자인 씽킹은 참여자들의 마인드, 열정, 팀워크, 디자 

인씽킹에 대한 지식, 각 단계별 세부적인 기법(method), 등에 

따라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달라 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사례 

적용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을 경험 할 수 있었다.  

디자인씽킹을 혁신을 창출하기 활용하지만, 혁신이 단순하게 

기법이나 도구적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기업 

들이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쉽게 혁신을 창출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다시피 혁신은 단순히 Input과 

Process가 있으면 그에 따라 원하는 Output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혁신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혁신 역량을 

연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습득,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중심의 디자인, 값싸고 빠른 프로토타이핑, 

실패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3가지 key point와 창조적 

자신감(creative confidence)등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디자인씽킹은 기업 및 조직의 혁신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최적의 기법,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혁신역량 향상 

이라는 목적으로 디자인씽킹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적용,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의 마인드, 열정, 팀워크, 디자인씽킹에 

대한 지식, 각 단계별 세부적인 기법(method)에 대해서 

연구하고 향상시킨다면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혁신역량확보는 

물론 그 과정 중에 기대이상의 결과물까지 얻을 수도 있다.  

볼보건설기계(Volvo Construction Equipment)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설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다국적 

제조기업이며, 볼보건설기계 코리아(VCEK)는 건설기계 중 

가장 시장이 큰 굴삭기를 연구, 개발하고 직접 생산을 하는 

굴삭기사업의 허브이자 볼보건설기계(VCE)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과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사업부이다. 볼보건설기계 

코리아(VCEK)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 씽킹이 어떻게 도입 적용 되었는지 살펴보자. 

 

2.1 볼보건설기계(VCE)의 혁신과 혁신역량 

 혁신 역량(Innovation capability) 향상을 위해 디자인 

씽킹이 어떻게 도입, 활용되었는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혁신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혁신역량 향상을 통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인 혁신(Innovation)이란 무엇인가라는 연쇄 질문에 

도달하게 만든다. 혁신과 혁신역량 모두 이미 존재하는 단어로써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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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어의 쓰임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혁신은 일반명사로써 쉽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행연구자의 혁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1 과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Table 1 Different definition of Innovation (2) 

 

 

 

 

 

 

 

 

 

 

 

 

 
 

 

 

 

 

같은 맥락에서 혁신역량에 대한 정의도 아직까지 정교하게 

확립된 정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혁신역량은 생산성(총요소) 

내지 상대적 효율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 되는가 하면, 때로 

는 광의의 경쟁력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개념정의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3) Metcalfe(1995)은 

혁신을 위한 투입노력과 혁신의 산출물 간의 관계로 혁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혁신역량이 높다는 것은 곧 

혁신을 위한 투입물 또는 혁신성과 내지 혁신산출물의 비중 

(=생산성 혹은 상대적 효율성)이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4)   

볼보건설기계에서는 ‘혁신의 목적은 우리의 고객을 위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All our innovations aim at creating added 

value to our customers)’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VCE의 혁신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으며, 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새로운 것(An 

innovation is a novelty that has been successfully accepted 

by the market)’ 이라는 혁신의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  

볼보건설기계(VCE)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 

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혁신 

창출은 혁신역량 향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 혁신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혁신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먼저 혁신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개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볼보건설기계(VCE)의 경우 구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정의하기 보다는 혁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조사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9가지의 주요한 

항목들을 정의하고 이를 볼보건설기계의 이노베이션 모델 

(2010년)이라고 명명 하였다. (Fig. 1 참고) 

 

 

Fig. 1 Volvo CE Innovation Model 

 

즉, 볼보건설기계는 이노베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영역을 각각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 임직원들의 혁신역량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혁신창출을 이루고자 한다. 

 

2.2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디자인씽킹 도입 

앞에서 설명했듯이 볼보건설기계는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노베이션모델을 구성하는 9개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이나 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관건인데 여기에 볼보건설기계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숨어 있다.  

이노베이션코치(Innovation Coach)라는 컨셉으로, 사내에서 

아이코치(iCoach)로 불리는 이노베이션 코치들은 자발적인 

지원의 의해 선정이 되며, 현재 전세계에 35명이 iCoach 

network를 형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iCoach는 본인의 주 

업무와 함께 겸임을 하는 역할로써 약 10%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 즉, 이노베이션 모델의 

9개 영역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VCEK)에 디자인씽킹이 소개, 적용된 

사례는 iCoach들의 성과로써 볼보건설기계 코리아(VCEK)의 

이노베이션모델 개선을 통한 혁신 역량향상을 위해서 자발적 

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가을, 

iCoach중 한 명인 필자가 SNS상에서 혁신적인 문제해결 

기법으로 디자인씽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회사에 도입,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씽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넷 임팩트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착한 

상상 ICT 임팩터톤II’ 라는 행사를 알게 되었고, 디자인 씽킹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보기 위한 목적으로 2명의 아이코치 들과 

함께 본 행사에 참여를 하였다. 3명의 iCoach들은 각기 다른 

조에서 열심히 참여 하였고, 최종 시상식에서 필자가 속한 조가 

1등, 함께 참여한 다른 아이코치가 속한 조가 3등을 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디자인씽킹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고객공감에 대한 필요성과 

아이디어 창출의 어려움, 프로토타이핑의 효과 등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 덕분에 더욱더 강력한 

창조적 자신감(creative confidence)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사내 혁신역량을 향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실행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디자인씽킹을 체험 

하고 온 3명의 아이코치들은 직접 배우고 느꼈던 부분과 

VCEK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활용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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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하였다(Table 2 참고)  

 

Table 2 Lessons and Learns of Design thinking  

 
 

그 결과 디자인씽킹 워크샵이 이노베이션모델의 일부 영역  

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혁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VCEK의 모든 iCoach 

들(6명)이 함께 디자인씽킹 워크샵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  

사전에 워크샵 조별 리더를 선정하여, 아이코치들과 함께 모의 

워크샵을 진행하여 주제 및 진행 방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최종 워크샵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디자인씽킹 

워크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iCoach들은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메인 퍼실리테이터, 서브 

퍼실리테이터 및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나누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Fig. 2 VCEK Design Thinking Workshop 

2105년 12월에서 2016년 1월까지 2차례의 전일 워크샵과 

개별로 진행한 아이디어 도출 워크샵을 통해 약 250개의 

아이디어와 8개의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었고, 최종 평가를 

통해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도 진행을 하였다. 결과물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창의적이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몇몇 아이디어들은 특허 등록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선행기술 개발프로젝트의 아이디어로도 제안이 되어, 실제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보면 디자인씽킹의 3가지 key point 인 

고객중심의 디자인, 값싸고 빠른 프로토타이핑, 실패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Table 3 참고), 이는 

디자인씽킹을 통해서 혁신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했던 당초의 

디자인씽킹 워크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3 Feedback of Design Thinking Workshop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결과를 얻기 위한 워크샵이 아니었 

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씽킹 프로세스의 과정을 충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질 높은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고, 특허와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이라는 부가적인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피드백에도 나와 있듯이 스트레스 없이 참여하고 

평소에 느끼기 어려운 즐거움과 유쾌함까지 얻으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을 한 것이다. 

이러한 워크샵의 결과물 및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Empathize

-진짜 need에 대한 고민이 추후 문제정의에 다시 필요한 것을 느꼈음.

-공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듬.

-마음속의 바램을 잘 이끌어내는게 어렵고,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임.

-인터뷰는 공감을 위해 효과적이고, 잘 정리하면 다음단계에 효과적임.

Define

-인터뷰를 통해서 당초생각과 다른 진짜 문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음.

-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에서 insight를 뽑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

- 인터뷰 중에 느낀점들을 나열해 보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

는 부분이 있었음 ==> 이 부분이 최종 insight로 의견이 모아짐

- 공감의 지도를 활용했는데 우리가 모은 fact와 거기서 부터 느끼거나 유추하

게 된 insight를 따로 정리하는것이 직관적이고 좋았음

Ideate

-비판,야유가 없는 토론이 얼마나 건설적인지 느꼈음.

-아이디어를 창출이 단순히tool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낌.

-통찰력이 높은 끊임없는 질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꼈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음.

-아이디어 도출 과정은 인내를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였음.

- 모든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를 직접 느낌

- 아이디어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선택을 하기 어려웠음

- Ideatation 이 시간적으로도 집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2가지 큰 어려

움이 느껴졌음 ( 주어진 방법이 미리 교육이 되지 않아서 실행 자체가 어려

움/ 계속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참가자의 믿음부족)

Protopying

-Prototyping을 만들면서 아이디어가 개선,보완되는 과정을 좋았음.

- 간단하게라도 prototyping이 꼭 필요하고 이 결과가 가능한 공감 단계의 인

터뷰 대상에게 검증이 되는 것이 best임.

- Prototyping의 재료나 방법은 다양하고 경험을 해 봤던 것이 좋았음

- Story board가 새롭고 매우 효과적이었음.

- Story board 작성 과정중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됨

Summary

-디자인씽킹 체험 및 전파가  혁신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같음.

- 어렵지만 의미있는 행사에 즐거운 마음과 좋은 결과로 기분이 좋았고,

Design thinking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디자인씽킹의 장점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특히, 공감단계)

- Design thinking에 대한 믿음이 좀더 강해지고 구체화 됨

- 개인적으로 hackathon 방식 (약간 긴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형

태)도 개발과정에서 한번 적용해볼만 하다고 생각함.

- Design thinking 방법론의 큰 흐름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됨

새롭고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배웠다는 보람이 있다

중간에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족스런 결과을 도출했다.

제품 기획에 직접 참여하니 많은 의욕이 생긴다 (문화변화,높은성과창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즌2의 워크샵이 한번 더 있으면 좋겠다.

Insight와 HMW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디자인씽킹 전체 과정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현업에도 사용하면 좋겠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겠다.

기능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낀다

페르소나 인터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여러 방법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Step by step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 좋았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여러가지 기법들을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아디어 도출방법 특히 브레인스토밍과정이 좋았다.

브레인스토밍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다. 처음으로 만족한 브레인스토밍이었다.

현업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방식이 좋았다.

아이디어 생성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브레인 스토밍, 6-3-5방법등 좋은 아이디어 발굴 방법을 배울 수 있엇어 좋았다.

아이디어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치도 못했던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했다

짧은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도록 iCoach가 잘 이끌어 준 것 같다.

iCoach 의 노력이 대단하다

iCoach 들이 잘 진행해줬다

워크샵을 준비하고 진행한 iCoach 들이 대단하다

iCoach 들이 잘 준비하고 진행해줬다.

iCoach가 많은 준비를 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iCoach들이 열정적이었고, 진행이 잘 되었다.

각 팀에 facilitation하는 인원이 1명씩 양성되면 좋겠다.

iCoach의 열정에 동기 부여가 되었다.

자발적인 토의를 통해서 보완이 되는 것이 좋았다.

논의 과정이 활발해서 좋았다

서로의 생각들이 뭉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부서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처음 만난 멤버들이지만 팀웍이 좋았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활동임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함.

팀 멤버들과 친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졌다.

다른 부서원들과 같은 조로 구성되어서 좋았다.

다른팀의 전문 영역을 배우고, 더하면서 시너지효과가 좋았다.

충분한 워크샵 기간이 제공이 되어 깊이 파고 들 수 있어서 좋았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좋았다.

이전에 이런 교육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좋은 교육이었다.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머리가 신선해지는 것 같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집중과 발산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스트레스가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회사에서 느껴지 못하는 즐거운/유쾌한 시간이었다.

디자인씽킹

워크샵 진행

공감, 고객니즈 

iCoach

(퍼실리테이터)

아이디어 도출

토론/토론 문화

팀웍/협업



   - 4 - 

 

우리는 디자인 씽킹이 혁신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워크샵 참여자중에 2명이 

아이코치를 지원을 하였고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씽킹 워크샵의 체험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다는 그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퍼실리테이션을 접목한 디자인씽킹의 체험, 

적용을 통해서 임직원의 혁신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볼보건설기계 코리아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씽킹 

도입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씽킹의 활용에 대한 효과 2. iCoach들의 자발적인 

도입, 적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과도출 (결과에 대한 부담감 

제거) 3.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한 효과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2.3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디자인씽킹 활용 및 추후 계획 

 위에서 살펴보았던 도입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워크샵의 결과물을 얻었고, 2차적으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씽킹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디자인씽킹을 

체험하고 습득한 Resource pool(22명)을 확보하였는데, 이 

인력들은 디자인씽킹을 실질적으로 적용,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워크샵의 결과물 중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신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제안하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디자인씽킹 워크샵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자체를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진행 (아이디어 도출  공감  

아이디어도출  프로토타이핑  피드백  개선  피드 

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을 위한 굴삭기 기능개발’이라는 

신기술 프로젝트에서도 디자인씽킹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디자인씽킹워크샵에 참여한 

멤버가 프로젝트의 기술리더로 참여 하였다. 이와 더불어 

iCoach 또한 PJT 멤버로 공식 참여하여 디자인씽킹관련 방법론 

및 아이디어도출을 위한 기법을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일부 

진행을 직접 가이드를 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인씽킹을 체험한 멤버들을 통한 실제 업무 

적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에, Resource pool의 확대가 

혁신역량 학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따라서 iCoach 가 지속적으로 디자인씽킹의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내강사제도를 통한 공식 교육지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iCoach 내부적으로는 디자인씽킹 

관련 지식확보를 위한 사외 스터디 참석, 퍼실리테이션 역량 

확보를 위한 사내/외 교육 및 사외스터디 참석 등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며, 임직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4 디자인씽킹 활용 개선 및 활용 제안 

앞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디자인씽킹의 활용은 많은 측면에서 시너지가 발휘되는 적절한 

사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일회성으로 판단하거나 

수치화해서 단기적으로 결과를 얻고자 하면 원하는 바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Action 

Learning 혹은 체험교육처럼 디자인씽킹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 적용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이 

된다. 즉 결과도출을 위한 실무적용보다는 교육, 체험적인 

도구로 활용하면서 지식, 마음가짐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여 

임직원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 교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실제업무를 주체로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적극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보장이 되어야지 

디자인씽킹을 통항 역량 향상뿐 아니라 이를 통한 실제 결과물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창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를 위해서 디자인씽킹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디자인씽킹은 혁신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어떤 입력이든지 

혁신으로 바꿔주는 마술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하거나 

개선을 위한 방법 등도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디자인씽킹의 방법론 혹은 교육적 측면의 활용에 대해서는 연

구와 논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디

자인씽킹의 활용 사례는 많지 않다. 볼보건설기계(VCE)의 사례

를 통해서 혁신역량과 이노베이션 모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혁신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디자인씽킹워크샵 사례 및 개

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사례는 디자인씽킹 자체의 방법론에 대한 개선, 적용이라기 

보다 실제 기업이 혁신창출을 위해서 디자인씽킹을 어떻게 적용, 

활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써 이노베이션 모델, iCoach역

활, 혁신역량과 디자인씽킹의 관계 및 효과 등에 대해서 참고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례의 데이터 확보 및 수치적인 검증을 진행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진 이후, 체

계적인 방법으로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 검

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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